
- 1 -

보  도  자  료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22년 4월 29일(금)

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02-774-4060

동일 조건 내 배달비 비교 결과, 최고 배달비 사례 배민1이 가장 많으나

배달 거리 구간별 최저, 최고 배달비 배달앱 사례 달라

배달서비스도 하나의 상품, 서비스 특성, 배달비 등 꼼꼼히 비교 평가 필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물가감시센터에서는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투명한 배

달비 산정 마련을 위한 소비자 감시 활동 차원에서 배달앱 별 치킨, 분식, 한식(찜닭 중심)

업종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 조사를 4월 16일, 23일 양일간 실시하였다1).

■ 최저 배달비, 2km 미만 거리에서는 배달의 민족(묶음), 2km~3km 미만에서는 쿠팡이츠가 가장 많아 

   최고 배달비, 3km 미만에선 배민1, 3km~4km 미만에선 쿠팡이츠가 많아 

 소비자가 동일 조건에서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배달앱 별 배달비를 비교한 결과, 

배달앱, 배달서비스에 따라 배달비 차이가 나는 경우는 94.4%이었고 동일한 경우는 5.6%뿐

이었다. 동일 조건에서 배달비가 가장 비싼 경우는 본 협의회의 3월 조사와 마찬가지로 배

민1(배달의 민족 단건배달)이 37.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배달의 민족(묶음 배달), 쿠

팡이츠가 둘 다 13.1%로 많았다. 최저 배달비가 많았던 앱은 쿠팡이츠(24.1%)로 조사되었고 

다음 순으로는 배달의 민족(묶음 배달)이었다. 

<표1. 배달앱 및 배달서비스에 따른 배달비 비교2)>

1) 본 조사는 서울 전 지역 25개 구 각 2개 동의 특정 주소지를 선정,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주말(4월 16일, 23일) 점심시간에 
최소 주문액으로 주문 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에 대해 조사함. 

   4월 조사 업종은 치킨, 분식, 한식(찜닭 중심)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자세한 조사 방법은 별첨 자료에 첨부.

2) 최고, 최저 배달비는 3개 이상 배달비 중 top, bottom의 가격이 각 1개씩 있을 경우의 배달앱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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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배달앱의 최고, 최저 배달비 사례를 거리구간별로 세분화해 보면 배민1은 배달거리 구

간 중 3km 미만 거리에서, 3km~4km 미만 거리에서는 쿠팡이츠가 최고 배달비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최저 배달비 사례는 2km 미만 거리에서는 배달의 민족(묶음 배달)의 사례가 

가장 많았고 2~3km 미만 거리에서는 쿠팡이츠가 가장 많았다.

■ 모든 배달 거리에서 최빈 배달비는 3,000원이나, 배달비 분포는 거리 구간에 따라 상승

 동일 거리 구간에서 각 배달앱별 배달비를 비교한 결과 3km 미만 내의 최빈 배달비는 모

든 앱에서 3,000원으로 조사되었다. 3km 이상~4km 미만에서의 최빈 가격은 묶음 배달인 

배달의 민족(묶음 배달)과 요기요는 3,000원, 단건 배달인 배민1(배달의 민족 단건배달)과 

쿠팡이츠는 각각 4,980원, 6,000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2. 배달거리에 따른 배달앱, 배달서비스에 따른 배달비 분포 현황>

                      (단위 : 원)

 * 배달비 분포는 각 배달앱 내 하위 25%~ 75% 내에 위치한 배달비 분포

 * 요기요 익스프레스의 사례 수는 100건 이하이므로 배달비 현황 분석에서는 제외함

 거리 구간 내 배달앱 별 최저 무료에서 최고가 내에서 여러 금액으로 분포되어 있어 이를 

거리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2km 미만 구간 내에 배달의 민족(묶음 배달)과 요기요의 배달

비는 주로 2,000원~3,000원이 많았고, 배민1(배달의 민족 단건 배달)과 쿠팡이츠는 이보다 

약간 높은 가격대인 3,000원~4,000원, 2,500원~3,000원이 많았다. 2km 이상 거리 구간에서는 

대부분 3,000원~4,000원의 배달비가 많았다. 이같은 분석 결과, 쿠팡이츠는 배달 거리와 관

계없는 수수료 책정 방법이라 3km 미만 가격 분포가 다른 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았고 

다른 배달앱들은 거리에 따라 배달 비용을 산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배달비 분포 폭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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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배달비가 배달앱, 배달대행업체 등의 수수료 책정 방법과 음식업체의 배달비 산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km 이내 거리 차에서 배달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

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협의회의 조사 기간 중 배민1(배달의 민족 단건 배달)은 “배민1 출시 1주년 기

념 할인”을 진행 중이며 할인 전 배달비와 할인 후 배달비 간 110원~2,870원의 차이가 있

어 향후 배민1의 배달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최소 주문액 업종 구분 없이 평균 약 15,000원 수준

 배달이 가능한 최소 주문액은 업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 약 15,000원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협의회의 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은 3천 원대에

서 2만 원대로 다양하였으나, 배달 가능한 최소 주문액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다. 최소 주

문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배달앱별로 비교해 보면, 치킨과 분식(떡볶이) 업종은 요기요가 

다른 배달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식(찜닭)은 단건 배달인 배민1(배달의 민족 

단건 배달)과 쿠팡이츠가 각 26,000원, 26,900원으로 다른 앱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표 3. 배달앱에 따른 치킨, 분식, 한식의 최소 주문액>
(단위 : 원)

 

2월 시범조사 대비 4월 조사, 동일 업체 배달비 중 15.4% 배달비 상승

배달서비스도 하나의 상품, 소비자의 꼼꼼한 비교 선택 필요

 본 협의회에서는 2월 시범조사에 이어 4월에 치킨, 분식(떡볶이) 업종을 조사하였고 한식

(찜닭)의 배달서비스 관련 소비자 비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동일 조건에서 배달앱 별 

배달비 차이 확인뿐 아니라 배달 거리 구간에 따라 최고, 최저 배달비 사례를 분석한 결과 

2km 미만 가까운 거리에서 최저 배달비 사례는 배달의 민족(묶음 배달)이 많았고, 최고 배

달비는 배민1(배달의민족 단건배달)이 많았다. 3km 이상~4km 미만 먼 거리 배달에서는 쿠

팡이츠가 최고 배달비인 경우가 많았다. 배달 거리 구간에서 배달앱별 최빈 배달비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각 거리 구간별 50% 정도 배달비가 몰려있는 분포를 보면 거리에 따라 

배달비가 올라가고 있었다. 

 또한 2월 조사했던 치킨, 분식(떡볶이) 업체 중 4월 조사와 중복되는 업체들을 분석해본 

배달의민족(묶음) 배민1(배달의 민족단건) 요기요 쿠팡이츠

최고 최빈 최고 최빈 최고 최빈 최고 최빈

치킨 18,000 16,000 21,900 16,000 24,000 16,000 20,000 16,000

분식
(떡볶이)

16,000 14,000 20,000 14,000 22,000 14,000 19,000 14,000

한식
(찜닭)

24,000 15,000 26,000
15,800
18,000

24,000 18,000 26,900
15,800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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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약 15.4%의 배달비가 상승되었고, 5.0%의 배달비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배달비 상승 원인으로 배민1의 수수료 운영 변경, 음식업체의 마케팅 전략 등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협의회에서는 배달비 상승 현상이 단기적인지 이후 지속, 확

장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성장한 배달서비스 시장 내 배달비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거리두기 완화 등 일상 회복이 되고 있어 배달서비스 시장의 상승세는 둔화될 것이라 하

나 배달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서비스 상품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배달서비스 시장

은 똑같은 음식업체에서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배달앱에 따라 배달서비스의 특징과 

배달비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배달서비스 이용 시 배달서비스

를 부가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상품을 선택하듯 업체에 적극적으로 정보 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꼼꼼히 확인, 비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배달앱과 음식업체에서는 소비자 정보 제공

을 위하여 서비스 품질향상은 물론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물가감시센터 역시 배달비 가격 감시 활동

을 통해 적정한 배달비 정착과 구체적이고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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